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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 decision self - effica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ack of self - 

clarification, lack of job information, and lack of recognition of need were subordinate factors of 

career barriers. Third,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oal setting and job information, 

which are sub - factors of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were analyzed. Fourth,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level of career barrier,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hould be lowered 

and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should be increased.

▶ Key Words :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 Introduction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전체 실업률은 3.6%인데 비해 청년층(15~29세) 살업률은 

9.4%로 청년실업은 개인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공식실업률

보다 휠씬 높다. 한국사회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취업을 준비하

 

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불안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취업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들은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쌓기 위하여 외국어와 컴

퓨터 능력 습득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스펙을 

쌓아가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등으

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이러한 이

유로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

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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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당 수 대학생들은 학교서열 및 합격위주의 대

학과 학과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인해 본인의 적성과 흥

미 및 장래목표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정이 없었다. 이는 직업적

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불명확함을 의미

한다. 또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불투명한 미래

전망, 진로불안으로 이어진다. 하여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

고 군 입대나 휴학 등을 이유로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2]. 

더불어 진로발달과 선택에 있어 부모의 과잉 기대와 이에 부

응하고자 하는 태도로 인한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진로발달과 선택의 문제에 개인의 능력과 흥미 이외에도 다양

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3].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인지적 측면의 발달과 진로준비

행동 같은 행동적 측면에 대한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4]. 또

한 대학생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어떠한 진로결정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진로결정에 

후속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수반되는가, 더 나아가 합

리적인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

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은 대학생 

대상의 진로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5].

진로준비행동은 지적능력, 흥미, 적성 및 성격 진로결정수준

과 같은 인지나 태도 요인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다[6]. 즉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탐색하

는 과정을 말한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에 관한 연구(김주섭, 2017; 김민정, 2016; 오은주, 

2014)[1][7][8], 대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백사인, 2011; 김봉환, 

2010; 김선중, 2005)[9][6][2],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예영·이동형, 2014; 손은령·손진희, 

2005; 김봉환·김계현, 1997)[10][11][12]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되기보

다는 특정변인들만을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어, 진

로문제의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진로문제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포

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진로이

론은 각 개인의 다양한 진로요인들이 환경적 맥락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다. 또한 경

제위기 이후 흥미보다도 경제적 안정성이 진로선택의 우선 조

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회인지진로이론

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한 진로발달 현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장벽(맥락적 변

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인지적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하여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가 있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최

근 진로상담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상담 영역에 적용하여 

개인·인지적 요인과 외적·맥락적 요인의 상호영향을 포함하는 

진로이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진로흥미의 형성과 발달과정 

및 진로선택과 수행수준의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사회인지이론으로부터 자기효능감, 결

과기대, 목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이 진로발달의 주체라는 

것을 개념화 하였고, 이 중 자기효능감이 실제 행동 수행을 결

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계획하고, 수

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13]. 자기효능

감은 개인·행동·환경요인과 상호작용 하는데 주로 개인의 수행

성취도,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특정 영역에서의 정서적 경험

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 결과기대는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다. 결과기대는 자

기효능감과 함께 행동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목표는 환

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설

명한다. 즉 개인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상당기간 외부의 보상없

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유지할 수 있다

[13]는 것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복잡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개인의 진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개인적 요인(자기효능감, 성

향, 성, 건강상태 등)과 외적·맥락적 요인(사회적지지, 진로장벽 

등)의 상호 영향을 강조[14]하며 <그림 1>과 같이 가정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이러한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진로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을 제시 하

였다. 흥미모형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고, 이로인해 특정분야에 흥미가 생기면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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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mpact of individuals, the context, the experience factor for the career 

choice behavior(Lent, Brown. & Hackett, 1994)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고 , 이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결

과 기대가 수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특정

한 과제수행 상황에서 각 개인이 진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수

행 후의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미친

다고 가정한다. 선택모형은 개인의 흥미가 발달하게 되면 학업·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 행

동을 취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목표선택의 과정에서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있더라도 진로장벽이나 기회의 제한 등을 많이 인

식하게 될 경우에는 흥미가 직업선택과 진로수행으로 연결되지 

못 할 수도 있다. 수행모형에서는 개인의 수행성취수준은 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

다. 즉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더 야심찬 목표를 갖게 되고, 수행을 통한 성공

경험은 다시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3].

이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대한 과정과 

진로선택행동을 사회인지적 요인과 개인적·맥락적 요인까지 포

함하여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2. Career barrier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말한다. 

crites(1969)[15]는 진로장벽을 진로발달 과정을 방해하는 위

협적인 조건들로 정의하였다. 이를 자기개념이나 성취와 같은 

심리적 측면의 내적장벽과, 직장과 임금에서의 차별과 같은 개

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들인 외적장벽으로 구

분하였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목표와 선택에 영

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16]. 사회인지진

로이론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

을 구성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학습경험

을 통해 발달되고, 개인은 경험을 통해 특정 활동이나 수행에 

차별적인 강화를 받게 된다[8]. 이러한 강화를 통해 개인은 특

정 영역에 대한 기술, 자기효능감,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발달

시켜 나간다. 이때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흥미 발달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는 진로목표와 활동의 선택, 선택한 진로에서 수행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설명된다[14]

진로장벽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은주(2014)[8]는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김민정(2016)[7]은 대학생의 진

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장

벽은 진로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는 진로장벽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

비행동 수준이 낮고, 진로장벽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진로준

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어진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13]의 자기효능감 이론

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그는 자기효능감을 과제나 행동을 수행

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

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특수한 목표나 인지된 장애를 

극복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Bandura, 1977)[13]. Hackett

와 Betz[17]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

화 하여 처음으로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인간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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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직업선택 등의 영역에서 

성공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오은주, 2014; 김선중, 2005;, 김봉환, 

2010)[8][2][6] 등이 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 측면

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측면을 말한다. 즉 합리적이

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6] 

김봉환(1997)[6]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

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갖

추는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천적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에 대한 

정보(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능력, 등)와 자신이 흥미를 가지

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직업현황, 입직방법, 필수요건, 

전망,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필요한 도

구구비활동은 자신이 설정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에 필요한 장비나 교재 구입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 필요

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

다[6].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진로

결정수준,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

을 미친다는 연구 등이 있다(김선중, 2005; 김연중·손은령, 

2012; 송영선·송현정, 2015)[2][18][19]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

장애를 설정하였고,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

인을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를, 

종속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설정하였다.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g. 2. Research Framework

2. Measuring the Variables

2.1. Career barrier 

진로장벽의 측정도구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20]이 개발

한 직업결정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2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

성인식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외적장애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789로 나타났다.

2.2.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21]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F를 이은경(2000)[22]이 타당화 시킨 것을 수정 보

완하여 23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직

업정보수집,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

수는 .854이다. 

2.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13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

문문항의 내용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알아본 적이 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

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이다. 이 연구

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43이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tical Method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 24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법을 이용

하고 편의표집을 하였다. 총 29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적으로 27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내용이 부실하거

나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총 24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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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측정하였다. 셋

째,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진로장벽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Analytical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243명 중 남학생이 111명(45.7%), 여학생이 132명(54.3%)으

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1

학년 93명(38.3%), 2학년 95명(39.1%), 3학년 38명(15.6%), 

4학년 17명(7.0%)로 1~2학년이 연구대상자의 약 77%를 차지

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30명(53.5%), 자연과학계

열 55명(22.6%), 예체능계열 30명(12.3%), 공학계열 19명

(7.8%), 보건계열 9명(3.7%) 순으로 나타났다.

Categary N %

gender
M 111 45.7

F 132 54.3

Grade

1 93 38.3

2 95 39.1

3 38 15.6

4 17 7.0

Major lin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0 53.5

Natural Sciences 55 22.6

Arts and Physical Education 30 12.3

Engineering 19 7.8

Health 9 3.7

Total 243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

동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r=.494, p<.01)를, 

진로장벽과의 상관은 부적 상관(r=-.479, p<.01)을 보였다.

variables 1 2 3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

2 Career barrier -.313** 1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94** -479** 1

**p<.01

Table 2. variables cross correlation 

3. Verification of research problem

3.1.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표 3>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진로

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

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장애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

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진입과 탈락을 단계별로 투

입하여 검토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t=-3.091, p<.01, 직업정보 부족 

t=-2.998, p<.01, 필요성인식 부족 t=-.2.374, p<.05로 나타나 

유의하게 분석되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

보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은 유의수준 하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이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은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시 Dubin-Watson=1,830으로 2에 가까워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없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F값이 

28.271, p=.000으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β t-value

tolera-

nce 

lim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ack of 

self-clarity
-.249 -3.091** .580

Lack of job 

information
-.214 -.2.998** .606

Lack of 

awareness of 

necessity

-.154 -2.374* .733

R=.512, R2=.262, F=28,271***

Durbin-Watson=1.830

*p<.05. **p<.01, ***p<.001

Table 3.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2.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표 4>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 직업정보

수집,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

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진입과 탈락을 단계별로 투

입하여 검토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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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은 t=5.305, p<.000, 직업정보

는 t=3.063, p<.01으로 나타나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직업정보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질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시 

Dubin-Watson=1.94로 2에 가까워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

고,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F값이 89.894 p=.000으로 회귀모

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β t-value
tolerance 

lim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oal Setting .379 5.305*** .574

Job 

information
.219 3.063** .574

R = .547, R2 =.299, F =89.884***(

Durbin-Watson=1.94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3.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표 5>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

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23]가 개발한 검증방법인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표이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진로

장벽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해야 한다. 2

단계는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해야 한다. 3단계는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종속

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투입하였을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의 회귀계수 값보다 감소하면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두 번째 회귀식에서 진

로장벽의 영향력이 β=-.479, p<.001 보다 세 번째 회귀식에서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β=-.360, p<.001 줄어들었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diating effect 

test step
β값 t-value R2

Step 1 -.313 -5.117*** .098

Step 2 -.479 -8.475*** .230

Step 3

Independent variable
-360 -6.620***

.361
Step 4

parameter
.382 7.022***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들

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

을 살펴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의 

상관관계(r=-.479, p<.01)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은 정(+)의 상관관계(r=.494, p<.01)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t=-3.091, p<.01)과 직업정보 부족(t=-2.998, 

p<.01), 필요성인식 부족(t=-2.374, p<.05)은 부적영향을 나타

냈다. 즉 자기이해와 자신감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자

기명확성 부족과  진로결정에서 필수사항인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필요성인식 부족의 진로장벽 수준을 높

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t=5.305, p<.001)과 직업정보

(t=3.063, p<01)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즉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목표설정과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직

업정보 수준을 높여줄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촉진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360, 

p<.001)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높을지라도 진로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어

진 과제수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을 높여줄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진로장벽(맥락적 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준이 높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이는 개인의 인지과정을 통해 형상화된 환경이 진로준비행

동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14]는 사회인지적진로이론의 주장

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가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현장에 주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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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이 진

로준비행동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시 자기이해(자기명확성)와, 직무이해(직업

정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

로 볼 수 있다[24]. 자기명확성과 직업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선행되어 진로결정시, 취업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시 자신

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인 

목표설정을 높이기 위해 자기이해의 부문을 확장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에서는 진로지도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작성 방법과 면접위주의 기술

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인지적 측면인 

자기이해 부문을 더 중요시 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

고 있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더불

어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분석을 통한 직업정보수집

을 하여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생

들의 진로준비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지역별, 대학특성에 따른 차이가 반

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뢰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표집으로 진행된 연구로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선입관과 표본의 오차가 작용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명

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정확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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